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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부작용, 제조사-접종차수별로 큰 차이 

컨슈머인사이트, 국대패널 활용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 

  

 

-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백신 부작용 경험 

- 경험한 부작용은 팔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순 

- 가장 심각하게 느낀 증상 1위는 ‘오한∙발열’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 많고 2차접종 때 특히 심해 

- 여성이 남성보다,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많이 경험 

- 여성이 더 높은 이유의 하나는 생리불순 유발 때문 

 

  

대표성 있는 비대면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리포트는 전국민 대표성을 갖춘 모바일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전국민 대표 

패널)'을 활용한 조사 결과를 다룬 것입니다. ‘국대패널’은 코로나 이후 활용이 

극히 어려워진 대면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컨슈머인사이트가 SK텔레

콤과 협력하여 개발한 한국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드문 ‘대규모 확률적 모바일 

표본틀’입니다. 당사는 대면조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관·기업에 

이 표본틀을 개방할 방침이며, 이는 이전보다 높은 품질 수준의 조사통계를 

빠른 시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

니다. 

국대패널 자세히 보기 

https://www.consumerinsight.co.kr/page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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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장 많이 겪은 부작용은 팔 통증이었고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은 오한∙발열이었다. 접종차수별로 

2차때가 1차때보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모더나와 화이자 접종자의 부작용 경험률이 더 높았다. 

컨슈머인사이트가 우리나라 20~79세 성인 남녀 1만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 경험에 대해 묻고 이를 분석했다. 이 조사에는 컨슈머인사이트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구축한 대표성 있는 모바일 조사플랫폼 '국대패널'을 활용했으며, 조사기간1은 2022년 1월 26일

~2월 8일 2주간이었다. 

 

 

■ 부작용 유형별 비교 : 심한 것 하나만 선택 땐 ‘오한∙발열’이 가장 많아 

조사 대상자(20세~79세 성인 1만88명)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96.5%(9734명)2였

으며 이 중 42.1%(4102명)가 부작용을 경험했다. 

                                           

1 조사기간 중간일인 2월 1일 기준 전국민 접종률(질병관리청 자료)은 1차 86.9%, 2차 85.7%, 3차 53.1%

였음. 7월 1일 현재(차수별 87.8%, 86.9%, 65.0%)와 비교해 1, 2차는 큰 변동이 없고 3차는 약 12%포인트 

차이가 있음. 조사 대상인 20세 이상 성인의 3차접종이 상당수준 진행된 상태로, 조사 시기가 결과값에 

미치는 오차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응답자 1만88명 중 접종자는 96.5%(9734명)였고 미접종자는 3.5%(354명)였음. 2차까지는 응답자 대부분

인 95.6%(9648명)가 접종했고,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2.0%(6257명)였으며, 1차만 접종한 사람은 

0.9%(86명)였음. 



 

Date of Issue: Jul. 04, 2022  

 

부작용 경험자 대다수(83.3%, 복수응답)가 주사 맞은 팔 통증을 겪었고, 근육통(62.4%), 피로감

(54.4%), 두통(50.1%)을 경험한 사람도 절반 이상이었다. 그 뒤로는 오한∙발열(48.5%), 팔 부어 

오름(26.0%), 메스꺼움∙구토(16.4%), 팔 붉어짐(13.6%) 순이었으며, ‘기타’는 16.1%였다[그림1]. 

경험한 부작용 중 주관적으로 ‘심각하다’고 느낀 것 하나만 꼽으면 오한∙발열(20.5%)이 가장 

많았고 주사 맞은 팔 통증(20.1%)이 그 다음이었다. 팔 통증은 백신 접종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

기 때문인지 '가장 심각한 부작용(단수 응답)'으로 인식한 비율은 복수 응답 때보다 크게 낮아졌

다. 

그 다음으로 근육통(16.5%)이 많았고 두통, 피로감은 각각 10%선이었다. ‘기타’ 증상을 호소한 

응답자도 11.6%에 달했는데, 이 중 여성(8.1%p)이 남성(3.5%p)의 2배 이상이었다. 이는 여성 응

답자 다수가 부작용으로 생리불순(부정출혈 등 포함)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 응답자 특성별 비교 : 20-30대는 1/2 이상, 60-70대는 1/3 미만 부작용 경험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부작용 경험률이 높았다. 여성은 

거의 절반(49.4%)이 부작용을 경험한 반면 남성은 3명 중 1명꼴(35.0%)이었다[그림2].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는 모두 50%를 넘어 별 차이가 없으나 40대부터 매 연령대마다 

6~7%p씩 낮아져 60대는 31.8%였고, 70대는 25.1%로 떨어졌다. 20, 30대가 70대의 2배를 넘었다. 

여성과 젊은층(면역력이 강한) 사이에 부작용이 심하다는 일반적인 소견과 동일한 결과다. 

 

■ 백신-부작용 유형별 비교 : 모더나는 ‘팔 부어오름’ 얀센은 ‘피로감’ 많이 지적   

백신 제조사에 따라 부작용 유형별(복수응답)로 일부 차이가 있었다. 모더나는 주사 맞은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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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어짐(21%)과 팔 부어오름(34%)이, 얀센은 피로감(68%) 경험률이 전체 백신 평균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화이자는 기타(21%) 응답률이 다른 백신보다 2배 가량 많았는데 앞에 설명한 것처

럼 생리 불순을 호소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반면 오한∙발열(43%)은 다른 백신(53~64%)

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고령층에 우선적으로 배당된 AZ는 대부분 항목의 부작용 경험률이 상

대적으로 낮았다. 

 

 

■ 백신-접종차수별 비교 : ‘모더나 2차’ 때 심한 부작용 비율 가장 높아 

전체 접종건수 기준으로 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4.9%였다. 백신별로는 모더나가 19.7%

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얀센(17.3%), 화이자(14.2%), AZ(11.2%) 순이었다. 다만 얀센은 1회접종

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그림3]. 

접종 차수별로는 2차 때가 1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차(13.3%), 1차(12.3%) 순이었다. 

같은 백신이라도 심각한 부작용 경험률은 접종 차수에 따라 편차가 컸다. 어느 차수, 어떤 백

신이 가장 부작용이 심했나를 집계한 결과 '모더나 2차접종' 때가 35.8%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얀센 1차(21.8%), 화이자 2차(18.8%), AZ 1차(17.5%) 순이었다. 모더나와 화이자

는 2차 때, AZ는 1차 때 부작용이 심하다는 세간의 평가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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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

/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

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14일간 국대패널 10,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본 조사는 

응답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였고 증상에 대한 각각의 심각도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교차접종

에 의해 백신별 인과성을 추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석에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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